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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3년, 로비농성 5달
콘티넨탈의 로비농성도 벌써 5달째다. 3년째 이어지는 

임금차별과 금속노조 탄압,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해 

로비농성을 시작했지만 콘티넨탈 자본은 해결의 의지조차 

없다. 농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자에 대해 출입금지 

신청을 하고 1일 위반시마다 100만원의 강제금을 물리고 

있다. 수석부지부장과 지회장이 로비농성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돈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치졸한 수법은 

끝이 없다. 그러나 로비농성 방해한다고 못 싸울 금속노조가 

아니다. 이제 콘티넨탈 지회는 본사로 간다.

본사가 책임져라!
콘티넨탈이 노조파괴 전문 브로커인 창조컨설팅과 금융 

거래한 내역을 보면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노조파괴가 본사 차원에서 계획되고 승인된 것이다. 3년째 

현장이 이렇게 혼란한데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점만 봐도 

본사 차원에서 노조파괴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게 만든다.

이 와중에도 콘티넨탈 자본은 신규 수주를 들먹이며 로비 

농성을 철거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신규수주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금속노조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중단하면 

될 일이다. 지금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 이미 어용노조에게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것도 

못하겠다는 건 신규 수주를 핑계로 금속노조를 다시 한 번 

탄압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
콘티넨탈 자본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처럼 

금속노조와 극한 대립만 할 생각이라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본사투쟁은 전 조합원이 결의한 사항이다. 그만큼 지회의 

투쟁의지는 확고하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행동은 콘티넨탈 

자본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 

열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포스코 사내하청 EG테크분회의 고 양우권 열사와 하이디스지회의 고 배재형 열사의 

뜻을 잇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전남, 광양의 시민들도 포스코의 무자비한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있다. 광양,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39곳과 시의원 등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포스코와 EG테크의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범시민대책위는 “포스코의 무노조, 

노조말살 경영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시민들이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하이디스지회는 대만영사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부청사를 상대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만자본이 기술만 빼먹고 먹튀행각을 벌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정부, 그런 자본의 인사노무 자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회는 25일 3차 대만원정투쟁에 나섰다. 이번에는 

사태해결 될때까지 무기한 원정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제 본사로 간다!

6차 지부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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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창조컨설팅 기소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ᄋ일시 : 5월 27일(수) 16시00분
ᄋ장소 : 서울 남부지검 앞


